
가장 한국적인 밤: AGI시대, 전주 
야간경제의 창조적 전환 특강 계획안

 개    요ⅠⅠⅠ

  m 주  제: AGI 시대, 전주 야간경제의 창조적 전환 

  m 일  시: 2026년 09월 15일(화) 14시 ~ 16시

  m 장  소: 현대해상 15층

  m 참석대상: 약 100여 명(관광·문화 유관기관, 상인회, 관련부서, 의회, 시민 등)

  m 초청강사: 정창덕 교수(고려대학교 도시미래혁신센터장)
  m 주최/주관: 전주시의회/양영환의원·채영병 의원

    

 세 부 일 정ⅠⅠⅡ

프로그램 시   간 세   부   내   용

사회 : 채영병 의원 

개회식
14:00~14:10

(10분)

 • 개회 및 국민의례
 • 내빈 소개

 • 개회사: 양영환의원
 • 축  사: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/ 조지훈 전주시장

주제
발표

14:10~14:40
(30분)

 • [Part 1] 메인 특강(정창덕 센터장)

 - AGI 시대의 야간경제 가치와 전주의 잠재력

종합
토론

14:40~15:40
(60분)

 • [Part 2] 정책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- 전주시·의회가 함께하는 전주 4대 야간 시그니처 구상

 •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
 - 강사 및 청중 자유 대담, 정책 수렴

폐회
15:40~16:00

(20분)
 • 기념촬영 및 폐회

 m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시가 단순한 ‘스쳐가는 관광’에서 벗어나 ‘멋과 

맛이 살아있는 체류형 야간관광도시’로 도약하기 위해, 현재 추진 중인 야간 

상설 콘텐츠와 야간경제 관광특구 및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

는 방안을 모색함. 또한 AI 대전환(AX) 시대를 맞아 미래 스마트도시 및 야간경

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주 관광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‘창조적 야간경

제(CNTE)'로 대전환하고,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득 2배 창출을 견인

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


 주 요 내 용ⅠⅠⅢ

  m 미래 패러다임 공유: AGI(범용 인공지능)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, 

단순 유흥·소비형 야간 활동을 인간의 감성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

고부가가치 ‘창조적 야간경제(CNTE)'로 전환.

  m 전주형 야간 시그니처 명소 구축: 경기전, 풍패지관, 남부시장, 남문, 

팔복예술공장, 덕진공원, 연화정도서관, 아중호수도서관 등 전주의 

독보적인 역사·문화 스팟에 야간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입혀 

‘평생 기억될 압도적 야간 명소’로 재탄생.

  m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부흥: 한옥마을 주변으로 가득했던 야간 축제

의 에너지를 전주 전역으로 확산하여, 밤새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

형 관광 도시로 경제 체질 개혁.

 강 사 소 개ⅠⅠⅣ

m 강사: 정창덕(전 송호대학교 총장, 고려대학교 도시미래혁신센터장)

m 학력: KAIST 경영공학박사

m 주요경력 (도서)

 -“유비쿼터스 시대 IPTV 전자상거래와 e-비즈니스 전략”(2010.08.16. 진한엠엔비)

 -“스마트폰과 인터넷속 윤리 이대로 좋은가”(2010.09.10. 내하출판사)

 -“행복경제”(2012.07.16. MJ미디어) 

 -“희망이 이긴다”(2015.12.12. 행복에너지)

 


